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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622명이 응시

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달 2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5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역대 LEET 응시인원              

 학 년 지원자(명) 응시자(명) 응시율(%)

2009학년 1만 960 9,690 88.4

2010학년 8,428 7,411 87.9

2011학년 8,518 7,625 89.9

2012학년 8,796 7,945 90.3

2013학년 7,628 6,980 91.5

2014학년 9,126 8,387 93.5

2015학년 8,788 8,144 92.3

2016학년 8,246 7,585 92.0

2017학년 8,838 8,11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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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 2622명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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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 1만 206 9,408 92.2

2019학년 1만 502 9,740 92.7

2020학년 1만 1161 1만 291 92.2

2021학년 1만 2244 1만 1150 91.1

2022학년 1만 3955 1만 2622 90.4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3955명이 지원하고 1만2622명이 응시해 90.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72명이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8970명, 수원 972명, 부산 811명, 대구 577명, 광주 352명, 전주 240명, 대전 

528명, 춘천 112명, 제주 6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최근 5년간 법학적성시험 응시인원은 2017학년도 8110명에서 2018학년도 9408명, 2019학년

도 9740명, 2020학년도 1만291명, 2021학년도 1만1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심각한 취업난이 꼽힌다. 서울·수도권 주요대학 졸업생들이 취

업이 어려워지자 전문 직역인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실시된 제

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1706명을 기록하는 등 변호사시험이 꾸준히 1500명 이상의 합격

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도 지원자가 몰리는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18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